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공동성명(가역)
중국 베이징 2009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의 정상은, 2009년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2003년 10월 7일의 ‘일한중 3국간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선언’ 및 2008년 12월 13일에 채택된 ‘3국간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일한중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이 3개국에서 만족스럽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평화로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간다는 공통의 전망과 책임을 질 것을 재확인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든 나라의 생존과 개발,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달려 있기에,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추진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3국은 녹색 경제, 사회·경제 시스템 및 자연·생태 시스템간의 선순환 형성, 균형 잡힌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추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호혜와 윈·윈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정신 아래,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 제11차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지정한 10개 환경우선분야,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의식 등을 지지하며, 2010년의 제12차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될 공동행동계획 책정을 장려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더욱 추진한다.
·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정신 아래, 일한중 순환 경제모델 거점 설립을 모색하고, 자원 절약, 환경 배려형 산업구조, 성장 패턴, 소비 양식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 일한중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시키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지역공동과제 해결 및 경제개발의 엔진으로 연결한다.
· 기후변화에 맞는 종합적 하천·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자원담당 각료급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한다.
· 지속 가능한 삼림관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협력한다.
·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진을 지향하며, 에너지 협력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노력을 주도한다.
· 농업에 대한 3국간 협력을 모색한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제 원칙, 특히 공통적으로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책임 원칙에 따라, 2013년 이후의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코펜하겐 회담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강화된 대화를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간다.
우리는 3국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